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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울로와 바나바가 ‘루스드라’ 라는 곳에 간 일이 있다. 거기서 

한 앉은뱅이를 고쳤다. 이것을 기화로 그곳 사람들이 그들을 제우스 

와 헤메 신이 온 것이라고 해서 그에게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갖고 

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. 이에 당황한 두 사람은 자기들 옷을 찢 

으면서

“우리도 당신들과 꼭 같은 사람이오”라고 소리치면서 저들의 무 

지를 계몽했다는 이야기가 있다.

‘루스드라’ 에는 큰 나무들이 나란히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. 그 

런데 그 나무에 얽힌 전설이 있었다. 제우스와 헤메라는 신이 초라한 

인간으로 가장하고 그 곳에 왔는데, 모두 그들을 냉대했다. 그런데 

늙은 농부의 부부인 필레몬과 바우시스만은 그를 후대했다. 그래서 

이 두 신은 동리 사람들을 모두 전멸하고 이 두 부부만 살려 제우스 

신전을 지키게 하다가 같은 시간에 죽도록 하므로 이별의 슬픔을 모 

르게 했는데, 그들의 죽음에서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자랐다는 것 

이다.

이 주민들은 아마 이 두 사람을 바로 이런 신들이 나타난 것으 

로 알고 일면 화를 면하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후대한다는 

뜻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모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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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산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대접일까? 그것은 산채로 

매장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다. 그뿐만이 아니다. 저들은 이렇게 함 

으로 참과 거짓을 혼동하게 만든다.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함으로써 

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참 것과의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것이다. 또 어 

떻게 보면 제우스 신전의 제사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 

우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들의 능력을 바로 제우스의 능력 

과 일치시키라는 지능적인 데몬스트레숀을 하려고 했는지 모른다. 대 

체로 우상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

성서에서 가장 예민하게 들어 나온 것이 바로 우상 타파이다.

“여호와의 형상을 그 어떤 것에도 만들지 말라”는 것은 이 세상의 진 

상을 가장 예리하게 통찰한 계명이다. 그것은 반드시 종교적 차원에 

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다. 우상화의, 이면을 파헤친 것이다. 신을 다 

른 어떤 것과 일치시키는 것은 우선은 그 신을 숭배하는 듯하나 따지 

고 보면 그 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로 둔갑하게 마련이다. 신은 

구체적인 어떤 것과 일치시킬 때 그 신은 사람의 손에 들어오게 된 

다. 말하자면 그 신을 가두는 것이다. 그리고 그 가두는 것의 열쇠는 

바로 우상화한 사람 또는 그렇게 한 집단의 손에 쥐고 있다. 그때부 

터 그는 그 신의 대행자로 승격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나가서 그 신을 

조종하는 상전이 돼 버리는 것이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들은 그 

신을 숭앙하는 자들의 운명의 열쇠를 그 손에 잡게 되는 것이다.

일본이 세계 침략으로 그 국민을 몰려고 할 때 왕을 신격화하 

고， 이른바 신사를 곳곳에 세우고，국민과 그리고 피식민지인들까지 

그곳에 무릎을 꿇도록 강요했다. 이것은 날조된 종교이다. 그런데 이 

이면에는 집권자들의 각본어 있는 것이다. 그 안에는 어떤 것을 신격 

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두는 열쇠를 자기 손에 넣으므로 그 이름으 

로 천하를 마음대로 요리하자는 속셈이 들어 있는 것이다. 히틀러는 

자기가 20세기의 신화를 만든다고 했다. 그런데 점점 히틀러 자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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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상화하는 간신들이 생겼다. 그래서 히틀러는 점점 메시아라도 된 

듯이 날뛰었다.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는 간신배들의 각본에 의해서 

조종 받고 있었던 것이다. 신이 됐으니 신처럼 행위 해야 한다. 그런 

데 그를 신으로 만들고 실속을 노린 것은 그 간신배들이다.

‘우상이 많으면 떡이 많이 생긴다’ 고 한다. 우상의 그늘 아래에 

는 축제가 많기에 먹을 것이 많다. 축제는 우상을 위한 것이나 우상 

은 입이 없기에 먹는 것은 그 그늘 밑에 있는 자들이다. 그러니 억울 

한 것은 우상 자체이다.

하여간 성서의 하느님이 그의 형상을 절대로 허락지 않은 것은 

참 통쾌한 것 중의 통쾌한 것이다. 그후 성서에서 이 우상타파를 계 

속 밀고 나온 것은 가장 장한 일이다.

그런데 중세기에 들어와서 무수한 우상이 꼬리를 물고 생겨났다. 

웬 성인들이 그리도 많았던고! 그런데 그 추앙의 대상 중에는 참 위대 

한 인물들이 많았다.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메라고 하던 

그 졸개들처럼 이들을 제멋대로 우상화하므로 실은 이들의 참 모습이 

은 감금되어 버렸다. 그러므로 이들은 희생의 제물이 되고，그 밑에서 

제물을 나꾸는 협잡배만 늘어났다. 그 성인화된 인물들이 천하에서 곡 

하리다! 까닭은 이 우상화는 산 하느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결과를 

가져오며 그리스도교를 무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니까!

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우상화의 현상을 본다. 종교계，정 

치계 등에서 보는 현상이다. 이것은 근대화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오， 

또 우상화되는 대상자체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.

(1972. 6 .『현존』)


